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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발적 봉사활동 동기, 그리고 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여 노화불안에 대한 개입 방안을 제공 하고자 함에 있다. 이를 위해 노인종합복지관

을 이용하는 노인 21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18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빈도분석, 기술통계,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

화불안을 높였지만,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동기는 노화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스트

레스가 노화불안을 높이는 가운데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그리

고 고연령 봉사자일수록 노화불안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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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conomic stress on aging anxie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otivations for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nd age.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a total of 182 elderly who have been volunteering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results from the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economic stress 

increases aging anxiety among elderly and motivations for participation in volunteering are 

likely to mitigate aging anxiety. Also, aging anxiety is expected to be lower as people are older 

and have higher self-oriented motivation for volunteering. Based on the result,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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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모든 사람들은 노화를 두려워한다. 죽음에 공포를 느

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탓에, 죽음에 이르는 자연스

러운 시간의 흐름인 노화역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노화불안은 모든 세대에 존재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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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중년위기이론에 의하면 노화불안은 특히나 가정적, 

사회적으로 생애주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50∼64세의 

사람들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다[1]. 이는 역할이론에 

근거하여, 노년기에는 가정적으로 자녀가 독립하고, 사

회적으로는 은퇴를 맞이하여 역할의 상실을 경험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에 취약해지기 쉬운 탓에 기인한다

[2]. 특히 우리나라의 노년빈곤률은 2016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을 감안할 

때[3], 특히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수반하여 노화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을 예

측할 수 있다[4].

실제로 우리사회 발전의 토양을 마련한 노인 세대는 

2017년 10월 기준1, 전체 인구의 약 1/5을 차지할 정도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년층은 서비

스의 수혜자로서만 인식되어, 다른 세대로부터 부양을 

받아야만 하는 수동적 세대로 인식되어 노화불안이 가

중된 측면이 있다[5]. 하지만 이들이 생산성 높은 활동

에 참여하여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만들어내는 비물

질적 가치, 무형의 자산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

드는 핵심 기제가 되며[4], 개인적으로도 스스로가 느끼

는 인지변화를 통해 노화에 대한 불안을 긍정 정서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WHO

와 다수의 NGO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로서 개

념을 정의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활동과 무형자본 및 

가치의 창출을 포함하는 것으로서[6], 이를 정책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노년층

의 봉사활동이다.

고령자에게 있어서 봉사활동은 단순히 보람찬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봉사자라는 역할을 함으

로써 자신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게 되고, 이러한 생

산적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써 역할강화를 경험함으로써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점에는 체력

의 증진과 같은 효과뿐만 아니라 사망률도 낮춘다는 연

구[7-9]도 할 만큼 이점이 매우 큰 것으로 일관되게 보

고되고 있다. 

1 2017년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769,092명 중 60세 이상 인

구는 10,566,858명임[61].

하지만 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봉사활동은 이타적 

동기에서 시작된 행위로서 봉사자의 희생을 당연시여

기는 풍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봉사활동

의 지속에 있어서 봉사자의 사명감과 같은 이타적 동기

에 온전히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어 지속가능

한 봉사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적, 개인적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봉사활동의 이점을 지속적

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동기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령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게 만드는 기제로서

의 자발적인 동기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에 이 연

구에서는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

는 영향에서 봉사활동 참여자의 자발적 동기 및 봉사활

동과 노화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 꼽히는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자발

적 동기와 연령에 따른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노년기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개입의 단초

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화불안을 

높이는가?

[연구문제 2] 노년기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자발적 

동기는 노화불안을 낮추는가?

[연구문제 3] 연령에 따라 노화불안의 차이가 있는

가?

[연구문제 4] 경제적 스트레스, 연령이 노화불안에 미

치는 영향에서 봉사활동 자발적 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노화불안과 경제적 스트레스

노화불안(aging anxiety)은 노년기뿐만 아니라 청소

년, 그리고 젊은 세대에도 존재하는 보편적 문제이다

[10]. 하지만 젊은 세대의 노화불안은 주로 죽음에 초점

을 맞춘 불안감에 기인하는 탓에 노년기에 경험하는 노

화불안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10]. 이에 Lynch[1]는 

노화불안을 노화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의 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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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며 건강 및 신체적 기능, 경제적 안녕감(financial 

well-being), 인지적 기능의 감소, 외모의 변화 및 사회

적 손실(social losses)의 지표로서 구분하였다. 이처럼 

노년기에 맞이하는 노화불안은 신체, 심리, 정서, 사회 

그리고 인간의 본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어려움으로 구성되어 노년기 절망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한 문제

이다[2]. 

이에 관한 이론적 근거로서 노화불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Lynch[1]는 '중년위기이론(midlife crisis 

theory)'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결론적으로 

노화불안수준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퇴직을 앞둔 시점

인 50∼64세라고 주장했다. 퇴직이라는 생애주기사건

은 단순히 한 개인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개인적 역할 축소[2], 전반적 생활에 대

한 불안 가중, 경제적 스트레스 증가[11], 개인의 심리

정서적인 효능감 및 통제력의 감소[12] 등 개인의 심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점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자녀의 독립, 결혼이라는 사건을 

맞이하여[13] '빈둥지증후군'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기 

쉽다. 빈둥지증후군은 주로 여성에게서 발생한다고 하

지만, 이는 부모로서 느끼는 상실감이라는 측면에서 보

았을 때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대동소이할 것으로 가정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보고하는 퇴직과 

자녀의 독립 등의 생애주기사건을 경험하는 연령대를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적용하면 60

세 전후의 시기이고, 이에 따라 노화불안의 수준이 가

장 높을 것으로 유추가능하다. 

한편,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노년기 경제적 상황은 노화불안을 높이는 기제로 작

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OECD회원국 노인빈

곤률2은 평균 12.6%인 반면, 우리나라는 49.6%로서 

OECD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오늘날 한국의 실정을 가

장 잘 반영하고 있는 노년기 불안의 주된 요인이 Lynch

가 주장한 다양한 요인 중 특히나 경제 문제와 유관된 

2 65세 이상 노인들 중 전 국민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

를 이어나가는 노인의 비율을 뜻함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사회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는 점차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14

년 노인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단독가구(독거+

부부가구)의 생활상의 어려움으로는 경제적 불안감이 

전체의 25.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실제로 노인가구 유형별 가처분소득 및 재산수

준에 대한 분석 결과, 노인부부가구의 42.5%는 소득수

준 기준, 하위 50%에 속해있는 1-3분위 노인이면서도 

재산수준이 소득수준보다 2분위 미만인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3]. 다시 말해 노인부부의 42.5%는 소득도 낮

으며 재산도 낮은 경제적 위기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 가구추계(2016)에 따른 계산(132.4만×42.5%) 결

과에 따르면 노인부부가구 총 56.3만 가구가 소득과 재

산이 모두 낮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라는 산출이 

나온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파생한

다는 측면에서 노화불안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이라 

예측이 가능하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경험하

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당사자의 우울, 불안의 증가

[4][14][15], 주관적 건강수준[16] 및 생활만족도의 하락

[17-19] 그리고 이로 인한 노후 준비에의 어려움 증폭

[20] 등 부정적 심리기제의 증폭을 가져온다고 보고하

고 있다. 실제로 동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노인

의 10.9%가 자살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

데, 그 이유로는 바로 경제적 어려움이 40.4%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

제적 스트레스는 노년기 노화불안의 주된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한 부정적 생각은 각종 심리정서적 위기와 더불

어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쳐[21] 전반적인 노년의 삶

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노화불안은 개인의 심리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

으로 노화불안이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의 수준은 낮아

지고[17][22][23], 우울[15][24], 정신장애의 위험성 증가

[25]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모든 노인이 노화불안을 가

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동일한 노화현상

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에 탄력적으로 적응을 하

는 이른바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라는 과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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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기도 하는 것이다[8].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노

화불안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대다수였다[22]. 이에 성공적 노화의 장애요인이 되는 

노화불안의 근원이 되는 요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

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의 

기저가 되는 요인이 경제적 스트레스라 가정한다. 

2. 노년기 봉사활동

2.1 노년기 봉사활동

고령자에게 있어서 봉사활동은 단순히 보람찬 활동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2014년을 기준으로 60세 이

상 고령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7.2%로[27], 5명 중 1

명꼴로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이론

(Role theory)에 의하면 역할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일련의 행동유형으로서, 인간에게 사회적 정

체성을 부여하고 그에 맞는 사고 및 행동을 유도하게 

된다[28]. 그리하여 개인이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것은 사

회적 관계망, 개인의 능력 및 위신의 향상을 통해 감정

적 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는 핵심 요인이 되어 삶의 질

을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29]. 하지만 노년기는 일

반적으로 인생의 계절에 있어서 '겨울'에 비유되는 것

과 같이, 사회적으로 은퇴를 비롯한 다양한 역할의 축

소(social withdrawal)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상실의 시기에 봉사자로서의 역할의 획득은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리고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하는 의무나 자신의 다른 

역할의 연장선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역할맥락을 가진 

일부 젊은 세대와는 달리[30], 노인은 보다 자신의 강점

과 가족의 요구에 보다 밀접한 연관을 가진 맥락 가운데 

생산적인 역할수행에 따른 역할강화(role enhancement)

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이점을 누리게 될 수 있다[31].

실제로 노인의 봉사활동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

서는 봉사활동이라는 생산적 활동에 따른 역할을 수행

함에 따라 나타나는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그리고 사

회적 이점에 대해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6][15][32-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연령적 

효과로서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불안정서가 자연스레 감

소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박의견이 있다. 실제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우울감이 자연

스레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기도 하다[15][34]. 그럼에

도 이 연구에서는 부정정서의 감소가 연령에 따른 효과

로 볼 수 없다는 Jorm[35]의 메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봉사활동이 노인에게 다양한 이점이 있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이점으로는 봉사활동으로 인한 신

체 사용으로 기초체력의 증진[36]이 될 뿐만 아니라 사

망률도 낮춘다는 연구[26][37]도 보고되고 있다. 심리적 

이점으로서 삶의 질 향상[33][38][39], 자존감 증진[40], 

우울의 감소[31][41]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42]이 있다. 

그리고 인지적 이점으로서는 운영능력 및 기억력의 향

상[32]이 있다. 이외에도 단순반복식의 봉사활동이 아

니라 봉사자 주도형으로 분류되는 멘토링과 같은 봉사

활동의 경우는 고령봉사자로 하여금 심리사회적 자원

을 보다 풍성하게 하여 임파워먼트 및 성취감을 증진시

키고,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선행 지식 및 능력을 구비

하기 위해 학습을 요하는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지적능

력의 향상도 도모하는 긍정효과를 가져온다[43].

물론 봉사활동 참여라는 변인으로서 역할이론을 설

명하기에는 지나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즉,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노인들이 건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건강한 노인들이 봉사활동과 같은 생산적 활동

에 참여를 더욱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에 관한 의

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42]. 하지만 Thoits & 

Hewitt[44]의 봉사활동에 관한 종단연구 결과에 근거하

여 봉사활동이 신체적, 심리적 복지를 증진한다는 가설

을 바탕으로 설계되었다. 또한 이러한 봉사활동의 참여

하는 사람 중에서도 특히나 봉사활동으로 말미암아 발

생하는 개인적 만족도라는 자발적 동기가 노화불안을 

완화하는 핵심기제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한다. 

2.2 봉사활동 참여동기와 연령

인간의 행위는 자기중심적(self-focus) 행위와 타의

적(other-focus) 행위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측면은 행위의 동기에 있어서 자기지향적

(self-oriented), 그리고 타인지향적(other-oriented) 동

기로서 나누어진다[7].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은 이타적 

가치(altruistic values)에서 발현된 타인지향적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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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이지만,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 동기에는 자기만

족, 자기계발, 새로운 기술의 습득 및 강점 발견 등 개인

적 차원의 동기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봉사활동

을 통해 느끼는 개인의 효용내지는 만족감과 같은 자기

지향성 동기(self-oriented motivation)는 봉사활동의 

지속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앞서 언

급된 다양한 봉사활동의 긍정효과에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고령봉사자의 봉사 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는 자발적 동기보다는 이타적 동기를 포함한 타인지향

성이 봉사의 다양한 효용을 가져오는 기제가 된다고 보

고하기도 한다[37][45][46].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

동은 무급으로 진행되는 탓에 금전적 보상의 측면 이외

의 내적 동기부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부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

의 만족도, 즉 자발적 동기가 된다[47]. 그리하여 노년

기 봉사활동을 통한 역할의 획득 및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은 긍정적 자아상과 같이 개인체계에서의 긍

정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화불안을 낮추

는 메커니즘을 가지기 때문이다[25]. 실제로 주관적 건

강의식이 실제 건강상태를 반증하는 신뢰할만한 척도

가 되는데[48], 이는 개인이 주관적 인식(perceptions)은 

실제 의학적 상태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 노년기 삶의 질을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근거한다[4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개인이 지각하는 긍정적 인식의 형성에 있어서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적 활동의 질적인 측면과 

이에 대한 스스로의 긍정적 평가, 즉 봉사활동 만족도

로 대변되는 자발적 동기가 봉사활동 만족의 핵심기제

라고 가정한다.

한편 고령봉사자의 연령은 노화불안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변인이 된다. 실제로 봉사자와 연령에 관한 

선행연구[25][31]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노화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노화불안이 높은 것으

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는데,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고령자일수록 노화에 대한 불안이 오히려 적은 것을 의

미한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이러한 긍정인식을 도모하

는 변인이 된다.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서, 노인봉

사자를 65세를 기준으로 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

과 정신건강에 관한 종단연구를 진행한 Musick & 

Wilson[31]은 고연령 봉사자일수록 심리적, 사회적 자

원을 매개로 우울 수준이 낮음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

로 65세 미만 집단의 경우는 봉사활동 참여와 정신건강

은 관계가 없는 반면, 65세 이상 집단에게서는 자존감

과 사회적 자원증진이 매개가 되어 우울을 낮추는 효과

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즉, 고령자에게 봉사활동은 단순

히 '보람찬 활동'의 의미를 넘어서 역할부여의 수단이 

되며, 이는 사회와 교류하는 수단이 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전히 봉사활동에 가치를 높게 

두어 활동 자체를 즐기며 하는 자기지향적 동기와 연령

과의 상호작용은 노화불안과 같은 부정 요인의 조절효

과를 가질 것이라 가정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지역 2개, 경기지역 2개 등 총 4개 노

인복지관에서 자발적으로 설문에 응답한 노인을 대상

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211

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들 중 해당 문항에 답변

을 하지 않았거나 결측치가 있는 등 응답이 부실한 29

명을 제외한 182명을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우선 Lynch의 중년위기이론에 근거하

여,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

을 검증한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영향

을 미치는 가운데.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노화불안을 감

소시키는 기제로서 보고되는 노년기 봉사활동의 자발

적 참여동기, 그리고 연령 각각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여 조절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년기 노화

불안에 대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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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모형

3. 측정도구

3.1 독립변수: 경제적 스트레스

Lempers & Clark-Lempers[57]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박혜성[58]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은 소득·지출 스트레스, 자산·부채 스트레스의 하

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16개로 구성되

었다.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그렇지 않

은 편이다'가 2점, '그런 편이다'가 3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가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경제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모든 문항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

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문항의 

신뢰도 Chronbach’s α=.977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2 종속변수: 노화불안

본 연구에서는 노화불안을 노인의 상태 및 과정과 관

련한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정의 하였다. 연구에서 활용

된 노화불안 척도는 Lasher & Faulkender[10]의 

AAS(Anxiety about Aging Scale) 척도로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긍정 13문항과 부정 7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긍정적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

여 분석에 반영하였다(실제 설문지 *표시는 삭제). 일

부 문항에서는 질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더'를 추가

하였으며, 척도는 상실에 대한 불안, 노인에 대한 두려

움, 심리적 안정, 외모에 대한 걱정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분석에서는 행렬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

로 수렴되지 않는 1개 문항('나는 나이가 들어서 늙은 

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렵지 않다')

를 제외한 총 19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화

불안 정도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합산 점

수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도록 하

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α=.684

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3 조절변수: 자발적 봉사활동 참여 동기

봉사활동의 자발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Clary & 

Snyder[47]가 자원봉사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원봉사 기능 척도(Volunteer Function Inventory: 

VFI)의 사후성취도를 이금룡, 권기환[59]이 번안한 척

도를 사용하였다. 자발적 동기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

되었고, VFI에서는 7점 리커트 척도로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5점 리커트 척

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대상을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 노인들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과거형

의 문구를 현재형으로 수정하여 ‘나는 봉사활동을 즐기

면서 한다’, ‘봉사활동은 나를 개인적으로 충족시킨다’, 

‘봉사활동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다’, ‘봉사활동을 통

해 나는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나는 봉사활동을 잘 

실행하고 있다’ 로 구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 

Chronbach’s α=.896으로 높게 나타났다.

3.4 통제변수

통제변수로는 기본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서 

성별, 연령을 투입하였다. 또한 노화불안을 높이는 변인

으로 보고된 주관적 건강상태[10], 주관적 생활수준[25]

을 선정하였다. 또한 고령봉사자에 관한 선행연구[50]

에서 월 봉사활동 빈도가 높을수록 노화불안이 낮아진

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월 봉사 횟수를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는 봉사

활동의 지속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30]를 

바탕으로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21.0을 이용하여 실시하

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각 변수의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인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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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변인과 자살생각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가설의 검증을 위해서 

통제, 독립, 조절, 그리고 상호작용 변인을 투입하여 다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

의 경우 남자는 59명(32.4%), 여자는 123명(67.6%)로 

여자의 비중이 약 2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 분석 대상자 선별 당시,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사

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은 것으

로 해석된다. 연령대는 65세 이상∼75세 미만이 

44.3%(81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65세 미만 40.0%(73명), 그리고 75세 이상은 14.5%(27

명)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의 건강에 대해 주관적

으로 물어본 결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64.3%(117명), 좋

은편이 30.8%(56명), 그리고 나쁜편이라고 응답한 사람

은 4.9%(9명)로 보고되었다. 

변인 내용

성별 남(=0), 여(=1)

연령
65세 미만(=0), 65세 이상∼75세 미만(=1), 75세 

이상(=2)

주관적 
건강상태

나쁜편(=0), 보통(=1), 좋은편(=2)
주관적 
생활수준

월 봉사횟수 1회∼5회(=0), 6회∼15회(=1), 16회 이상(=2)

봉사활동
가족지지

1=매우 싫어하는 편, 2=싫어하는 편, 3=보통, 
4=좋아하는 편, 5=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편

표 1. 연구에 사용된 통제변수 구성

 

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변인들의 상관분석 및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통제변인으로 사용된 

성별의 경우, 다른 변인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연령의 경우는 생활수준(r=-.255, p<.001), 

자발적 동기(r=.292, p<.001)와 봉사활동 가족지지

((r=-.178, p<.05)그리고 노화불안(r=-.206, p<.01)과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상태는 생활수

준(r=.380, p<.001)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주요변인으로서 경제적 스트레스는 월 봉사 

횟수(r=.161, p<.05), 자발적 동기(r=.192, p<.01)과 봉사

활동 가족지지(r=-.206, p<.01) 그리고 노화불안(r=.336, 

p<.001)과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발적 동기는 노화불

안(r=.-.164, p<.05)과 부적 상관을, 그리고 봉사활동 가

족지지도 노화불안(r=-.163, p<.05)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절대값 기준, 왜

도의 범위는 .436∼2.830, 첨도의 범위는 .006∼9.339로 

나타났다. 종속변인으로 사용된 노화불안의 경우, 첨도

가 9.339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Kline[51]이 제시한 왜도와 첨도의 값, 즉 왜도의 절대

값이 3을 넘지 않고, 첨도의 절대값이 10을 넘지 않는다

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정규성

을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가설을 채택하였다. 사용된 노

화불안 변인의 경우, 연구대상자가 60세 이상의 노인인 

특성상 노화불안의 표준편차인 .138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노화불안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평균(3.305)

에 과밀한 탓에 첨도 값이 다소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

이 가능하다. 

변인 내용 빈도 비율(%)

성별
남 59 32.4

여 123 67.6

연령

65세 미만 73 40.0

65세 이상 ∼ 75세 
미만

81 44.3

75세 이상 27 14.5

결측 1 0.2

주관적 
건강상태

좋은편 56 30.8

보통 117 64.3

나쁜편 9 4.9

주관적 
생활수준

좋은편 33 18.1

보통 107 58.8

나쁜편 42 23.1

월 봉사횟수

1회∼5회 157 86.2

6회∼15회 19 10.2

16회 이상 6 3.2

계 182 100.0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 Vol. 18 No. 1124

변인 1 2 3 4 5 6 7 8 9

1.성별 1

2.연령 -.114 1

3.건강상태 -.037 .040 1

4.생활수준 .017 -.255*** .380*** 1

5.월 봉사횟수 -.109 .137 .027 -.122 1

6.경제적 스트레스 .079 .121 .083 -.043 .161* 1

7.자발적 동기 .039 .292*** .035 .090 .046 .192** 1

8. 봉사활동 가족지지 -.046 -.178* -.061 .127 -.258*** -.206** -.113 1

9.노화불안 .076 -.206** -.005 .013 .001 .336*** -.164* -.163* 1

평균(S.D) 1.675(.469) 67.359(6.293) 3.478(.890) 3.126(.980) 3.785(4.299) 1.190(.707) 3.904(.588) 2.593(.772) 3.313(.134)

최소값 1.00 60.00 2.00 1.00 1.00 .50 2.40 1.00 2.37

최대값 2.00 91.00 5.00 5.00 25.00 3.19 5.00 4.00 3.58

왜도 -.758 1.136 .804 .880 2.830 1.183 .436 -.463 -1.546

첨도 -1.442 1.008 -.641 -.006 8.276 .697 -.325 -.159 9.339

*p<.05, **p<.01,***p<.001

표 3.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n=182)

3. 연구모형 검증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봉

사활동 자발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1은 통제변인 및 독립변인과 조절변인

을 투입한 것이고, 모형2는 경제적 스트레스, 연령과 자

발적 동기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모형이

다. 그 결과, 모형2의 설명력은 조절된 R
2값을 기준으로 

26.8%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연령(β=-.191, p<.01)과 봉사활동 

가족지지(β=-.228, p<.01)가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그

리고 봉사활동에 대한 가족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노

화불안이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요변인의 

값으로서 독립변인인 경제적 스트레스(β=.422, p<.001)

는 노화불안을 높이는 강력한 변인으로 검증되었고, 반

면에 조절변인인 봉사활동 참여의 자발적 동기(β

=-.217, p<.01)는 노화불안에 유의미하게 부적인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설검증을 위한 

상호작용 변인으로서 연령, 경제적 스트레스 각 변인과 

자발적 동기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 모두 유의미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발적 동기와 연령의 상호작

용(β=-.190, p<.01), 그리고 경제적 스트레스와의 상호

작용(β=-.233, p<.01)은 그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노화불안의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이 된 것이다. 이는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

해 노화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년기의 봉사활동 참

여로 인한 만족도와 같은 자발적 참여동기가 노화불안

을 낮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과의 상호작용은 

고연령의 자원봉사자일수록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

로써 얻게 되는 신체적, 인지적, 그리고 심리적 긍정효

과가 큰 것을 의미한다. 

모형1 모형2

B β B β
(상수) 3.780 3.805

통제변인

  성별(남=0) .005 .019 .008 .029

  연령(A) -.004 -.209** -.004 -.191**

  건강상태 -.004 -.028 -.005 -.031

  생활수준 .002 .018 .003 .020

  월 봉사 횟수 -.002 -.053 -.003 -.090

  봉사활동 가족지지 -.029 -.166* -.040 -.228**

독립변인

  경제적 스트레스(B) .070 .370*** .080 .422***

조절변인

  자발적 동기(M) -.043 -.191** -.049 -.217**

상호작용변인

  (M) × (A) -.007 -.190**

  (M) × (B) -.072 -.233**

R2=.226
Adj. R2=.190
F=6.293
p=.000***

R2=.308
Adj. R2=.268
F=7.579
p=.000***

*p<.05, **p<.01,***p<.001

표 4. 연구모형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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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모형 검증을 토대로 얻은 결과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화불안을 높이는 

주요한 변인이고, 반대로 봉사활동 참여의 자발적 동기

는 노화불안을 낮추는 기제가 된다. 그리고 상반된 두 

변인의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노화불안을 낮추는 조

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봉사활동에 자발

적 동기가 높은 집단일수록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한 노

화불안의 증가에 대한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또

한 고연령의 봉사자일수록 그 효과가 큰 것을 뜻한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이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자

발적 동기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6년 기

준, OECD 국가 중 노년빈곤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경

제적 불안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주된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의 

미덕으로 여겨져 온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노년의 의

미, 개인의 만족감, 그리고 이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핵심 

기제로서의 자발적 동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논하고

자 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에 느끼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노화불안

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년기에 경제적인 

불안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노년에 대한 불안도 높아지

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단순 경제력에 

대한 불안에 국한 되지 않고 신체, 심리정서, 인지, 그리

고 사회적인 어려움에 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인의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는 선행연구[5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

서도 보고되고 있듯이, β값을 기준으로 경제적 스트레

스는 노화불안에 β=.422(p<.001)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변인보다 월등히 높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노년기 봉사활동에 대한 자발적 동기는 노화불

안을 낮추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고령봉사자의 봉

사활동의 이점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25][29][5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역할이론으로서 설명이 가능

하다. 노년기 은퇴, 부모로서 경험하는 자녀의 독립, 그

리고 친족, 지인들의 죽음과 같은 일련의 상실을 경험

하며 역할의 축소를 경험하는 때에 봉사활동을 통한 새

로운 역할의 확보는 건강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한 봉사활동 관련 통제변인으로서 봉사활동

에 대한 가족의 지지도 노화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월 봉사 횟수는 노화불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지지가 노화불안

과 부적관계에 있는 것은 지지적인 관계망은 부정적 심

리기제를 낮추는 변인이 됨에 따라 가족 관계망에서의 

지지는 큰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노년기 봉사활동이라

는 매개체를 통해 가족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촉진됨으

로써 노인의 긍정 변화를 유도하고, 노화불안을 낮추는 

메커니즘을 가진다는 사회적 유대 관점에 설명이 가능

하다[25]. 한편 월 봉사 횟수가 주관적 건강 및 노화불

안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29][32]와 대별되는 결과

인데 이는 봉사활동의 횟수 자체에 대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노인의 봉사활동의 경우, 고

령자인 탓에 각자 신체적 활동 수준의 역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횟수 및 시간에서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53]. 즉, 신체 기능이 좋지 않아 월 1회만 봉사활동이 

가능한 봉사자의 경우, 단 1회 밖에 하지 않지만, 이로 

인한 동기부여는 타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봉사횟수와 노화불안의 관계가 정적 혹은 

부적 관계로서 단선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연령에 따른 노화불안의 수준이 부적관계에 있

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연령 봉사자일수록 노화불안의 수준이 낮은 것을 의

미한다. 이는 65세에 이르는 중년기의 노화불안이 더욱 

높다는 중년위기이론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그리

고 노인이 될수록 노화를 실질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다

양한 경험이 축적되며, 이는 노화에 대한 전반적 불안

을 완화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25]로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 노년기 경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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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서 봉사활동의 자발적 동기는 조절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연령과 노화불안과의 관계

에서도 봉사활동 자발적 동기는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 봉사활동 참여자들 중에서도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경

제적 스트레스가 노화불안을 높이더라도, 이들의 자발

적 동기로 말미암아 노화에 대한 불안이 완화됨을 의미

한다. 이는 봉사활동이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이

점에 대해 설명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

면에 봉사활동의 동기에 따른 사망위험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Konrath et al.[7]의 연구결과와는 반대되는 결

과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지향적 동기를 자

존감과 같은 심리기제의 강화, 새로운 기술 습득과 같

은 동기로서 정의한 반면 타인지향적 동기는 사회적 네

트워크 형성, 이타적 가치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정의

한 이타적 동기가 자발적 동기에 포함되어 조작되었기 

때문에 결과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연령과의 상호작용은 노화불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소 흥미로운 결과이다. 상호작용항

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왔다는 것은 고연령층일수

록 봉사활동으로 인한 효용성이 더욱 높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한데, 이는 연령에 따른 봉사활동의 차이를 

지적한 선행연구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Musick & 

Wilson[31]은 65세를 기준으로 65세 미만 봉사자와 65

세 이상 고령봉사자의 집단을 나누어 봉사자의 역할맥

락에 따른 우울의 수준을 검증한 결과, 65세 이상 집단

에서만 봉사활동에 따른 우울의 감소, 비공식적 사회통

제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고연령 

봉사자에게 봉사활동이 가지는 그 효용의 가치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년층의 봉사활동 

증진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한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

자의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Yuen[43]이 제시

한 고령자의 봉사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인 개인적 성향

과 개인적 자원을 중심으로 제언을 하고자한다. 우선 

개인적 성향으로서 무엇보다 체력 및 신체 기능과 관련

된 건강상의 요인이다. 노화로 인해 신체적 기능의 감

소를 경험하는 고령자의 특성상, 지나친 신체적 활동은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쉽다. 특히 자존감이 

낮은 노인봉사자의 경우 단순 작업 활동을 선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빠른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지적했다. 이에 단순 작업은 지양하며 신체적 기능

의 적당 수준을 활용하며 동시에 봉사자의 성취감을 높

일 수 있도록 고령봉사자의 선호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

서 '세대 간 잠재력(intergenerational potential)'으로 

정의된 세대 간 통합적 봉사활동을 제언한다. 세대 간 

잠재력이란 인간의 연령에 따른 인지적 발달의 관점에 

근거하는데, 이는 1세대에 해당되는 고령자와 3세대에 

해당되는 저연령자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지식과 정보를 교환함에 있어서 보다 큰 인지적 이점이 

있다는 관점에 근거한다[54]. 실제로 세대 간 교류에 의

한 긍정적 결과물에 관한 실증적 연구도 다수 존재한

다. 이러한 관점에 연장선으로서 Mergler, Faust & 

Goldstein[60]에 따르면 고령자가 대학생(college 

students)와 같은 저연령층 사람과의 교제를 할 시에 

더 좋은 기억력을 보임과 동시에 저연령층은 노인과 함

께 할 때 더욱 학습효과가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세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긍정적 결과물에 

관한 연구[23][55]와 결과를 동일하게 보고하는데, 갈수

록 심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노인의 지식과 지혜가 녹아

있는 멘토링이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개인적 자원과 관련된 장애요인으로서 

심리정서적 자원과 경제적 자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노년층은 주로 베이비붐 세대로서 과거 우리나라

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Yuen[43]은 이러한 노인의 특성으

로서 낮은 자존감 및 자기효능감으로 인해 봉사활동에

의 참여를 꺼리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주관적 경제수준이 낮거나 이로 인한 높은 수준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자원봉사로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

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년빈곤률이 

OECD국가의 1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고령층

의 봉사활동 진입에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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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5]. 이에 우선적으로 심리정서적 개입을 

제언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노년층은 봉사의 수혜자로 

오래도록 존재한 탓에 봉사서비스의 주체로서 인식되

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서비스제공의 주체

로서의 노인봉사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

를 위해는 사회적 캠페인을 통한 시민들의 의식 계도가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고령봉사자를 대

상으로 지역사회복지관 등 유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에 

의한 사전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단순 봉사자가 아닌, 전문 

봉사요원으로 느낌으로써 자존감을 높임과 동시에 봉

사활동에의 전문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는 역

할이론에 근거하여 노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이점을 백

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경제적 스트레스

로 인한 봉사활동에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로

서 대안적인 바우처 제도의 운영을 제언한다. 즉, 유급

봉사의 도입인데, 물론 이와 관련해서는 유급봉사가 참

된 봉사활동인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년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우리

나라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이와 관련된 추가적인 논의

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Fureai Kippu 

Time-banking' 제도가 구체적인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는 '개호 관계 티켓(Caring Relationship Tickets)'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 시간예탁제

'[5]로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일본에서 1995년

부터 시행중으로 노인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

활동을 하면, 그 시간만큼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을 할 

수 있고, 이로써 추후에 본인이 필요할 시에 쓸 수 있는 

크레딧 즉 시간을 얻는 제도이다[56]. 이는 때때로 노년 

간에도 적용이 되는 제도로서 일종의 상호부조적 성격

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이 제도 자체가 복잡성 및 

평가에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56] 마치 만병통치약

(panacea)과 같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제한되는 측면

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봉사활동으로의 유

인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노년의 일자리사

업을 유지하며 동시에 유급 고령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일자리 사업의 연장선임과 동시에 봉사

활동을 통해 노화불안을 낮추어 궁극적으로 노년의 삶

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

는 노인으로서 60세 이상 봉사자로 한정하여 진행하였

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더 큰 표본을 바탕으로 

노화불안과 봉사활동과의 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봉사에 대한 자발적 동기의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서, 데이터상의 한계로 타인지향적 동기와의 비교

검증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봉사

활동 동기에 있어서 자기지향성과 타인지향성과의 비

교를 통해 더욱 풍성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경제적 스트레스의 경우 하

위항목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특성

상 세부적으로 하위항목에 따른 노화불안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경제적 스트레

스를 구성하고 있는 소득 및 지출, 그리고 자산 및 부채

에 따른 스트레스 등 하위항목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구분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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